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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로 작가의 삶 엿보기 
작가가 걸어온 길-화가와 아카이브U 12. 20~4. 29

김용준의 수필집 《근원수필》 1948, 을유문화사. 김용준의 
문학과 철학에 대한 이해가 녹아있는 작품집. 이 수필집은 한국 
현대수필의 기원으로 일컬어진다.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제1전시실에서 <작가가 걸어온 길-화가와 
아카이브>전(2016. 12. 20~4. 29)이 열리고 있다.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은 한국 미술 자료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김달진 관장이 중학교 시절부터 지난 30여년간 
미술관련 신문기사, 잡지화보, 전시 리플렛, 전시 및 작가도록, 
해외의 한국미술 관련 자료들까지 꼼꼼히 아카이브해 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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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한국 미술을 
하나의 ‘역사’로 재탄생시켰다고 평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전시에서 특히 아카이브의 ‘힘’이 여실히 발현됐다. 작품이 아닌 
자료를 통해 작가 개인의 삶을 조명하고, 나아가 당시 사회상과 
미술계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전시는 작가들의 친필 편지들로 시작한다. 그 중 이우환이 
이세득에게 1969년 쓴 편지에는 자신의 논문 <사물에서 
존재로>를 언급하며, 그 해 5월 초에 열릴 <현대일본미술전>에 
출품할 작품제작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내용과 <제 
5회 국제청년미술가전>에서 일본문화포럼상을 수상한 내용 등이 
적혀있다. 또한 1971년 이응노가 금동원에게 동양박물관과 
공동주최하는 전시에 출품을 요청하며, 출품할 작품을 다시 
그려서 보내달라는 내용의 편지도 전시됐는데, 이응노는 편지지 
뒷면에 작품 구성에 대한 스케치를 그려넣기도 했다.

이우환이 이세득에게 보낸 편지

전시장 가운데 놓인 쇼케이스에는 작가들이 손수 만든 연하장, 
육필 자료 등이 전시되었다. 이중섭의 부인 야마모토 마사코가 
조연옥에게 보낸 연하장을 비롯, 배융 권옥연 김형대 등이 
손수 만든 연하장들을 볼 수 있다. 특히 백남준이 제작한 
1989년 연하장은 이 중 유일하게 인쇄로 제작된 것으로, 
백남준의 매체에 대한 남다른 접근방식을 엿볼 수 있다. 류경채의 
노트에 적힌 <외국의 예능교육>은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서구의 
예능교육과 아동문화에 대한 기록으로, 교육자로서의 작가의 
고민이 드러난다. 전시장 벽면의 아카이브에는 1940~60년대의 
정기간행물과 전시 리플렛 등이 전시됐다. 남관의 표지화로 
제작된 《문예》의 1950년 신년특대호, 김환기의 표지화와 
이상범의 목차화, 그리고 정규 임창 김훈의 삽화가 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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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종합지 《신태양》의 1957년 6월호, 김영주의 표지화와 
이중섭의 삽화가 실린 《문학예술》의 1956년 10월호 등 해방전후 
한국사회와 문화예술 평단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소개한다. 이외에도 이 시기 열린 〈조선종합미술전람회〉를 
비롯, 각종 개인전과 단체전의 리플렛, 초대장 등도 전시됐다. 
1950년대 후반부터는 개인전 리플렛을 컬러로 인쇄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전시장을 찾은 기자에게 ‘소감’을 포함한 방명록과 기념사진을 
요청하며 꼼꼼하게 지금 이 순간을 역사로 기록하는 김달진 관장. 
그의 식지않는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 이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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